
면방적 - 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기능성 산업 자재 사업으로 기울어 

섬유 소재 메이커가 비의류 분야(非衣類 分野)인 기능성 산업 자재 사업

(機能性 産業 資材 事業)으로 더욱 기울고 있다. 도레이는 2008년 6월의 기구 

개혁(機構 改革)으로 산업 자재 및 의류 소재 사업 부문을 재편하여 신설함

으로써 “기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산업 자재에 이제까지보다

도 더 주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면방적에서도 다이와보노이는 와카야마

현(和歌山縣) 히다카군(日高郡)에 있는 와카야마 공장이 방적사 생산을 중지

하고 산업 자재 복합 공장으로 바뀐다는 등 섬유 소재 메이커가 생산하는 

산업 자재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레이는 종래의 파이버 사업 부문과 산업 자재·기능 소재 사업 부문을 통

합하여 산업 자재·의류 소재(衣類 素材) 사업 부문을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파이버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의류 소재보다도 산업 자재를 앞으로 내세운 

데서 도레이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7개과(課) 중에서 4개과는 산

업 자재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신설된 단섬

유 자재과(短纖維 資材課)이다. 단섬유 사업부는 나일론(Nylon), 테트론

(Tetoron), 도레이론(Toraylon)의 소재별로 분할한 조직을 용도별로 나눈 과로 

재편하여, 단섬유 의료과(衣料課)와 단섬유 자재과의 두과 체제가 되었다. 

도레이의 사업 부문장은 “폴리에스터 단섬유의 경우를 보면, 지난 30년 동

안에 일본 국내의 방적 추수는 거의 1/10을 밑돌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불 

솜도 줄어들고 있는데, 줄지 않을 것은 자재용 부직포 뿐이다.”고 새로운 체



제의 착안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생산 자회사(子會社)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와카야마 공

장(大和紡 Materials · 和歌山 工場)에서 돌고 있는 OE 방기(紡機)의 가동을 

중지하고, 다이와보 프로그레스(Progress)의 토목 자재인 ‘텅레트’나 카트리지 

필터(cartridge filter)인 ‘세키소’ 같은 산업 자재의 생산 설비를 증강하여, 산업 

자재 복합 공장으로 바꾸고 있다. 의류 제품·생활 자재의 중핵(中核) 회사인 

다이와보노이 밑에 있는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이지만, 사업 구조는 완전히 

바뀌고 있다. 

닛신보는 섬유 자재가 아니라 비섬유 사업으로 점차 기울어져 가고 있다. 

아이치현 오카사키시에 있는 미아이(美合) 사업소의 염색 가공 능력을 2010

년도까지 60% 삭감하고 그 용지를 태양 전지 제조 공장으로 전용하게 될 것

이다. 더욱이 연료 전지 세퍼레이터(燃料 電池 separator)의 새 공장을 지바시

(千葉市)에 건설하여, 미아이 공기 사업소(美合  工機 事業所)로부터 옮겨올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시즈오카현(靜岡縣) 시마다시(島田市)의 시마다 

사업소의 제1공장도 방적사 생산을 중지할 것을 밝혔다. 

섬유와 관련된 사업을 축소하는 데에 따른 투자는 약 10억 엔인데, 태양 

전지나 연료 전지 세퍼레이터는 합하여 100억 엔의 투자가 된다. 

닛신보는 전사적인 구조 전환이기도 하지만 의류용 섬유는 원·연료값이 높

이 오르는 데에 따라 코스트가 계속 상승하는데도 가격 전가는 늦어지고 있

다. 의류 제품의 소비가 잘 안되어 생산도 줄고 있다. 이미 합섬 메이커에서

는 데이진(帝人)은 사업의 중점을 고기능 섬유로 옮겼으며, 구라레도 의류용

을 상사 자회사인 구라레 트레이딩(trading)으로 옮기고, 본체에서는 인공 피

혁인 ‘구라리노’와 비닐론(Vinylon) 등을 주력으로 하는 섬유 자재만의 체제



로 바꾸고 있다. 아사히 가세이센이 (旭化成 纖維)도 추진 중인 중기 계획에

서 자재계(資材系)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면방적에서는 구라보가 섬유 자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최대 4축(軸) 6층

(層)의 적층(積層)이 가능한 다축 연속 섬유 시트(多軸 連續 纖維 sheet) ‘크라

마스’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고 있다. 

섬유 사업 부장은 “현재 두 대의 설비를 늘려나갈 것이다.”는 생각을 밝혔

다. 앞으로 산업 자재 사업으로 더욱 기울어지는 것은 틀림없다.♣ 

 


